
다락방 모임 리더 해설지 (5/24 주간)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창 5:1-32)

1.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 
아담은 백삼십 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1) 셋의 족보에서 강조되는 키워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고(1절), 아담은 자기 모양과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3절).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셋을 통해 
계승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가는 적통 계승자입니다: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의 고백 속에는 
“자기중심성”이 강조되고, 셋을 낳았을 때 아담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 중심성”이 강조됩니다. 아벨이 죽은 뒤 
아담과 하와는 깊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셋을 길렀고, 셋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이어집니다.

(3) 하나님의 형상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이어집니다: 셋의 자손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가는 적통 
계승자라는 말은 단순히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영적 유산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녀 
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녀에게 성공과 성취만 물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전수하는 사람입니다.

[ 10:1 ]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 11:10-26 ]  10.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 세 곧 홍수 후 이 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26. 데라는 칠십 
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 마 1:1 ]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 요일 5:4-5 ]  4.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1) 셋의 족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열 세대의 
족보입니다. 이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노아의 아들 셈의 계보는 셈에서 아브람까지 열 세대로 이어집니다. 이 
족보는 결국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2) 결국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본받는 성도입니다: 세상적으로 힘있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믿음으로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이기고 
땅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요일 5:4-5). 
그들이 세상의 적통 상속자이고, 죄로 죽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 창 5:21-23 ]  21. 에녹은 육십오 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22.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3. 그는 삼백육십오 세를 살았더라
[ 히 11:5 ]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1) 에녹의 이야기는 영생의 약속과 소망을 보여줍니다: 셋의 족보에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이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총 몇 세를 살고 죽었다”고 하는 생명과 죽음이 교차되는 기록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 패턴을 
벗어난 예외가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다른 
표현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옮기셨다는 뜻입니다.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7대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어가는 의인들이 결국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소망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2) 에녹의 365년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해 줍니다: 에녹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연수는 일 년 
365일을 연상케 하는 365년입니다. 에녹은 일상 속에서, 24시간, 365일 내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았습니다.

(3)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히 11:5).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의식할 때, 세상과 죄를 거스를 힘이 나옵니다.

29.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1) 라멕은 노아를 낳고 쉼과 위로를 구하는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쉼, 안식, 위로)라고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것은 죄의 결과로 노동의 무거운 짐과 고통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쉼과 위로를 주시기를 고대하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2) 라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노아를 길렀습니다: 아담이 회개하고 낳은 아들이 셋이듯이, 라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기른 자녀가 노아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부모의 기도대로 세상의 위로와 안식과 소망을 주는 
복된 자녀가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아버지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녀 세대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세상에 전하게 하십니다.

(3)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은 세상의 물결을 믿음으로 거스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치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영적인 생명력으로 세상을 거슬러 갑니다.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 시대의 
물결과 조류에 그냥 휩쓸려 가지만, 에녹과 노아는 죄로 오염된 문화와 세상의 압력을 거스르고 이겨냈습니다. 
그 이유는 충만한 ‘하나님 의식’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가고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